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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3) 충남 금산지역 잎들깨에서 차먼지응애(Polyphagotarsonemus 
latus (Banks))의 발생양상과 공간적 분포특성

서윤경 ․ 최용석1) ․ 안승원
공주대학교 원예학과, 1)충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1. 서론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잎들깨에 발생하는 응애류는 점박이응애, 차응애, 차먼지응애이

다. 이들 응애류 중에서 최근 가장 피해가 심한 응애는 차먼지응애이다. 차먼지응애의 알은 흰색으로 신초

나 잎 뒷면에 산란한다. 수컷의 유충은 0.13 mm의 반투명한 유백색이고 세 쌍의 다리가 있으며 자라면서 

몸이 팽창하여 성충이 된다. 성충의 암컷은 0.23~0.26 mm의 납작한 장타원형의 담갈색이며, 수컷은 

0.17~0.21 mm의 육각형이며 황갈색이다.

2. 재료 및 방법

차먼지응애는 육안으로 관찰이 되지 않고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대발생 수준으로 화학약제로도 

방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금산군 추부면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농가에서 차먼지응애

의 발생양상과 시설내 공간적 분포특성 그리고 잎에서의 공간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차먼지응애는 5월 하순경 최초 발생하여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였고 시설내에서 집중분포지수(Ia)가 방

제시험을 추진하는 시험구 2곳과 일반관행재배지에서 모두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신뢰성은 낮으나 임의

분포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먼지응애는 잎들깨에서 줄기보다는 잎을 선호하였고 잎에

서도 신초를 가장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차먼지응애는 시설 잎들깨에서 집중분포지수가 1에 가까운 임의분포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사람에 의해 옮겨짐을 알 수 있었고, 신초를 선호하는 차먼지응애의 주내 분포양상은  엽

채류를 재배하는 농가의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발생생태학적 

특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잎들깨의 차먼지응애 방제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화학약제의 사용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약제 저항성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PLS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약잔류문제로 인

해 농가의 피해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밀도를 억제하고 나

아가 기피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방제 인자의 선발과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